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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발명왕 출현                15-10-31

절대로 깨지지 않을 줄로 여겼던 기록이 깨졌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발명 특허 기록이 깨졌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1933년 5월 16일에 1084번째의 미국 발명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기록은 아무도 깨지 못하리라고 생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워싱톤 주의 시애틀 근교에 거주하는 로웰 우드 (Lowell Wood)라는 분이 2015년 7월 7일에 1085번째의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드 씨는 현재 특허 신청을 해 놓은 발 명 건수가 3,000 건이라고 합니다. 향년 74세인 우드 씨는 현재 출원 중인 특허를 받는다면 거의 5,000건의 발명 특허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드 씨는 제가 살고 있는  남 가주 출신으로 초 중고 시절에는 낙제 점수를 면치 못한  성적 불량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머리가 나빠서 성적불량학생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두뇌가 너무 앞섰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낙제 점수만 받다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16세 때 UCLA에 진학했습니다. 십 대 중반에 대학에 진학한 우드 씨는 특히 미적분 분양에서 천재에 가까운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한 번은 수학 교수가 난제  수학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수학에 우수하다는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여 그 난제를 풀려고 노력하다가 모두 포기했습니다. 마침 그때 즉 1958년에  UCLA는 최초로 디지털 컴퓨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드 씨는 스스로 컴퓨터를 익혀서  수학문제를 푸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리하여 교수님도 난제라고 하는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우드 씨가 해결한  수학문제를 교수에게 보였을 때 교수는 그가 부정으로 베껴온 줄 알고  그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디. 그러나 그가 책가방에서 수학문제를 해결한 프로그램을 꺼내 보였을 때 수학 교수는 벌어진 입을 닫을 수 없을 만큼 경탄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드 씨의 발명은 천체 우주 과학부터, 생화학, 컴퓨터, 국방 분야, 등 광범위했습니다. 특히 괄목할 발명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적국에서 발사한 대륙간 탄도탄을 미국 본토에 도착하기 전에 파괴해 버리는 이론적 발명이었습니다.  이 것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의 전략방위 체제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의 이론이었습니다. 이 발명은 철저한 이론이었고 신빙성이 높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 단계를 거치기도 전에 소련은 손을 들고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천체물리학으로 박사학위도 받았고 로렌스 리버모어 (Lawrence Livermore)의 핵물리학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비상한 창의력에 감탄한 마이크로 소프트 사의 회장인 빌 게이츠 (Bill Gates) 씨는 자주 우드 씨외 만나서 여러 창안과 개발 방안을 토의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빌 게이츠씨는 우드 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는 꼭 알아내고 말 것을 나는 확신한다.” 우드씨의 두뇌에서 어떤 경이로운 창안이 더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끝
